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토사유출은 산불이 발생한 후 2년까지 

매우 심하였고, 이후 급격히 감소해 3∼5년 후에는 산불발생 이전과 유사한 것

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산림생태계는 분류군에 따라 회복 속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

습니다. 산불 이전 수준까지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류가 3년 이상, 수서무척추동물은 9

년이 지나면 개체수가 안정화되며, 개미류는 14년 후에 미피해지와 유사해집니다. 산림

동물이나 임상, 토양 등은 20년이 지나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산불발생 후, 

15년이 지난 시점에서 산림동물(포유류, 조류)은 자연복원지 83%, 조림복구지 50%의 

회복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수목의 생장과 외형적인 모습은 70~80% 수준으로 회복되

었습니다. 

이렇게 회복 시간이 다른 이유는 회복이 순차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나무가 산

불 이전과 유사한 수준까지 생장하기 위해서는 많은 세월이 필요합니다. 산림동물은 숲

이 산불 이전과 유사한 형태로 회복된 후 소형 및 대형포유류가 정착하기 때문에 많은 시

간이 필요합니다. 산림토양은 훨씬 긴 시간이 필요한데 그 이유는 토양이 오랜 기간에 걸

친 숲 생태계의 순환 속에서 토양 동물과 미생물의 활동을 통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황폐해진 산불피해지가 산림의 형태를 갖추는 데만 30년 이상, 생태적 안정 단계에 

이르기까지 최소 100년 이상의 오랜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립산림과학원에

서는 오랜 회복시간이 필요한 산불피해지 산림생태계의 회복과정을 밝히기 위해 숲의 

구조, 식생, 산림동물(포유류, 조류), 토양에 관한 모니터링을 계속 수행하고 있습니다. 

산불 후 산림 생태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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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산불 피해지 복원



2000년 동해안 산불은 2000년 4월 7일부터 15일까지 강원도 고성군, 강릉시, 

동해시, 경상북도 울진군에 걸쳐 동해안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

하였습니다. 이 산불로 여의도 면적의 약 82배인 총 23,794ha의 산림 피해가 발생하였습

니다. 피해 규모가 역대 최대인 만큼 민·관·학·연 공동조사단 176명이 생태, 사회·경제

적 측면, 복원방법 평가 등 9개 분야에 대해 조사하였고, 복원 절차와 의사결정 흐름도를 

만들어 복원사업을 수행했습니다. 당시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두 차례의 협의회 및 네 차

례의 지역공청회를 개최하여 국민안전, 송이생산, 경관복원 등 사회정책적 요소를 우선 

고려하고, 복원방법 선정 시 피해 정도와 입지 조건을 고려하여 조림복원 51%, 자연복원 

49%의 비율로 2000년 동해안 산불피해지 복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때 만든 복원

절차와 의사결정흐름도는 그 후 거의 모든 산불피해지 복원사업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최대였던 2000년 동해안 산불은 어떻게 
복원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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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산불 제대로 알기

산불 피해지 생태계 회복 기간

※출처 : 강원석 등, 2022, 산불피해지 복원, 국립산림과학원




